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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자의콘텐츠비즈니스능력이경쟁력이다

KBS미디어는 KBS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하는 콘텐츠 마케팅 전문 회사

다. 콘텐츠 수출액 기준으로만 연간 450억 원

규모를 기록할 정도로 콘텐츠 비즈니스 부문

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3년 전부터는 콘텐

츠산업에서의네트워크와노하우를기반으로

직접미니시리즈드라마를제작하고있다. 

유상원 동문은 KBS미디어에서 프로그램

연출을 담당하다가 지금은 콘텐츠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성균관

스캔들’, ‘도망자’, ‘부자의 탄생’등 각종 외

주 제작 드라마의 사전 투자 업무를 맡았었고,

최근에는 프로그램 포맷 비즈니스 개발도 진

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포맷 비즈니스란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구성과 연출 기법을 정형화,

상품화해서 그 포맷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으

로, 유상원 동문은 현재 KBS의‘도전 골든벨’

포맷을상품화해서해외판‘도전골든벨’을기

획 중이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연출자로서의

경험과감각을겸비한비즈니스기획자로서의

역할에주력할계획이다.

유상원 동문은 방송 연출자는 한 사람의

경영자와 같다고 말한다. 수많은 현장 스태프

들을 통솔해야 하고, 재무, 회계, 인사와 관련

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야하기때문이다. 제작업무가고도화, 전문화

되고, 제작비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다각도

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졌

다. 드라마 제작에 수반되는 재무 구조와 사업

자간의제휴모델또한더욱복잡해지고있다.

유상원 동문은 이제 방송 연출자에게 경영학

적인 역량은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

한다.

정보미디어MBA 네트워크는

사회적관계의시작

미디어 비즈니스 전문가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유상원동문은‘관계’의중요성을말한

다. 방송 제작은 다양한 창조적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보더라도출연자와연출자그리고

그 이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스태프들 모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로서 손색이 없다. 미

디어 비즈니스의 본질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관계’의 중요성은 쉽게 실

감할수있다. 특히정보미디어MBA의경우교

수진과 학생들 모두 미디어 산업에 직간접적

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네트

워킹은 큰 의미가 있다. 학교생활에서부터 비

즈니스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앞서 언

급된‘매리는 외박중’의 QR코드 마케팅 사례

역시 유상원 동문이 작년 정보미디어 경영대

학원 학생들과 연계하여 진행한 프로젝트였

다. 후배들에게 미디어 비즈니스의 맛보기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한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말한다.

하나의방송프로그램제작에는고도의창

의성과 감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런 창조적

활동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화

된 비즈니스 시스템이다. 유상원 동문은 그 영

역을 개척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콘텐츠 비즈니스 일선에서 유

상원 동문의 활약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

기를바란다.

방송 연출자는 한 사람의
경영자와 같다. 수많은 현장
스태프들을 통솔해야 하고, 
재무, 회계, 인사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Business is all around
콘텐츠비즈니스로방송의가치를높인다

미디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작년 KBS 2TV에서 방영된 월화드라마‘매리는 외

박중’을연구해볼필요가있다. 촬영 시작전에일본NHK 투자사와선투자계약을체결하는가하면

드라마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삽입해 20~30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이끌었다. KBS미디어에서

제작을 총괄한‘매리는 외박중’은 드라마 제작에 비즈니스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사례다. 그

중심에서활약한유상원동문(정보미디어MBA 09학번)을만나자세한이야기를들어보았다.

KBS미디어 해외사업부 유상원 (정보미디어 MBA 09학번)


